
제공일시
담 당 자
문 의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8(금) ~ 2023.12.14(목)

2023 12 22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8(금) ~ 2023.12.14(목)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PFAS 규제안 실시 임박… 각국 대응품 개발에 속도
- 유럽연합(EU)이 유기 불소 화합물(PFAS)을 폭넓게 규제할 방침을 세우면서 전 세계 관련 기업들이 

PFAS 대체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PFAS

를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규정(REACH)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발표했음. 이 규제안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PFAS 대체 제품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3M, 독일의 바스프, 일본의 미쓰비시케
미칼 등이 있음. 한국 기업들도 EU의 PFAS 규제 강화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PFAS 규제 강화는 글로벌 소재 업계에 기회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임

2. EU, AI 규제법 합의… 미 빅테크 정조준
-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벨기에 지난 8일(현지시간) ‘AI 규제법’에 합

의했음
-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온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회적 감시 시스템 

운영’을 금지했음.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 AI’와 ‘범용 인공지능’을 명확히 정의해 반드시 보
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함

- AI 규제법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
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임

3. EU 의원들, 긱 노동자 권리에 대한 법안 합의
- 우버, 딜리버루 등의 긱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 EU 의

원들이 잠정 합의했음. 채택될 경우 글로벌 최초가 될 예정임
- 새로운 규칙은 ‘고용 추정’을 도입해 이러한 긱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하

는 것을 막고, 5개 지표 중 2개를 충족하면 해당 노동자가 회사에 고용돼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칙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고용중개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속일 수 없음. 중개업체를 통한 

직원도 직고용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함

4. 미국 반도체 지원금 확보 경쟁, TSMC 마이크론 ‘노조와 협력’ 적극 앞세워
-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시행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첫 대상 기업을 발표한

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이 정부 지원 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조 설립과 활동을 적극 장려

하고 있는 만큼 다른 기업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인텔과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공장에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공산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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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2023.12.11) 박정한 기자

(매일경제 2023.12.10) 이덕주 기자

(로이터통신 2023.12.14) 피오트르 리핀스키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2023.12.10) 김용원 기자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1211091906630037926aa152_1/article.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227954?date=20231211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u-lawmakers-countries-agree-bill-gig-workers-rights-2023-12-13/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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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고 밝

혔음
- 환경부는 우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함.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 지역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
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임

-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함. 2027년까지 전국 훼손 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집중 복원해 나갈 계획임

- 또,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함

2.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 내년 10개 댐 기본구상 착수
-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음
-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필요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 건설과 저수지 등 기존 댐 재개발(리모델

링)을 추진키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함.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
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함

- 홍수방어 인프라도 늘림. 오는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에서 약 4300㎞까지 확대함
-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도 확립함. 내년부터는 통상적 홍수대책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

역(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
별 관리함

3. 실증 특례 기간 ‘2+2’→’4+2’… 지역 이전 없이도 실증특례 가능
-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이 확대됨
-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장기간 실증이 필요한 사업자들
은 기본 4년에 필요 시 2년을 더해 총 6년간 실증특례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음. 법안은 12월 통과가 점
처짐

- 정부는 기간 확대에 따라 실증 연구개발(R&D) 자금도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4. 공정위, ‘일자리 창출·소비자 후생 증가’ 위해 규제 걷어낸다
- 앞으로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IoT),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각종 분

야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함
- 정부는 신산업·혁신성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규제를 개선함.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야기했던 분야의 규제도 개선함

(브릿지경제 2023.12.7) 곽진성 기자

(이데일리 2023.12.11) 김영환 기자

(민주신문 2023.12.7) 이한호 기자

(아시아경제 2023.12.12) 이동우 기자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120701000204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3583753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9490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12105404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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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 AI·슈퍼컴퓨팅 전력 조달에 원전 활용… 소형 원전 승인 작업에는 AI 이용
-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가동과 슈퍼컴퓨팅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원전을 활용하고 있음. 

또, AI를 사용해 미래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승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S는 지난 6월 미국 최대 원전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로부터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음
- 이 합의에 따라 콘스텔레이션은 MS 데이터센터에 풍력과 태양광을 통한 전력 공급이 어려울 때 원자

력을 제공함
- MS는 지난 6개월 동안 SMR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테라 프락시스와 협

력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해 왔음. MS 측은 코딩을 제공하고, 테라 프락시스는 원자력 규제
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제공함

2. 엑손모빌, 투자 늘려 석유 생산 확대한다
- 셰브론과 함께 미국 양대 석유메이저인 엑손모빌이 6일(현지시간) 앞으로 4년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석유·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저탄소 에너지 부문도 강화하기로 함
- 엑손모빌은 내년에 자본·탐사 비용지출을 230억~250억달러(약 29~32조원)로 늘리고, 2025~2027년

에는 이를 220억~270억달러(약 28~35조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 저탄소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2022~2027년 6년 동안 저탄소 프로젝트에 모두 200

억달러(약 26조원)를 투입할 계획임

3. 테슬라 사이버트럭, 미 연방정부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로 공식 승인
-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미 연방정부의 2023년 세액 공제 대상 전기차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인사이드이

브이에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함
- 2023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미 에너지부 국세청 정보에 사이버트럭 전륜구동 버전(AWD)과 최고급 

트라이모터 사이버비스트 버전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구매자는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됨

- 2025년 출시 예정인 후륜구동 버전은 아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

4. 르노, 닛산, 미쓰비시 등 자동차 3사 전기차 공동 개발
- 프랑스 르노와 닛산, 미쓰비시 등 자동차 3사가 6일 자본 관계를 재검토한 후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음
- 세 회사는 유럽, 남아메리카, 인도 및 기타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의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

로 함
- 세 회사는 지역 및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연계를 확인하고, 중남미에서 르노와 닛산이 공동 개발한 새

로운 픽업트럭을 선보였음

5. 애플 ‘밀착’ 타타, 인도에 대규모 아이폰 공장 건설
- 인도 대기업 타타그룹이 인도 최대 규모의 아이폰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

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익명의 소식통은 타타가 타밀나두주 호수르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함
- 이 시설은 20개의 조립 라인을 갖출 예정이며, 2년 이내에 약 5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예상

됨. 타타는 12~18개월 안에 시설을 가동하는 게 목표임

(파이낸셜뉴스 2023.12.7) 송경재 기자

(베타뉴스 2023.12.11) 우예진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3.12.7) 성일만 기자

(아주경제 2023.12.8) 윤주혜 기자

(블로터 2023.12.13) 최경미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312070718555573
http://www.betanews.net:8080/article/1454364.html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12070636057960da65389f94_1/article.html
https://www.ajunews.com/view/20231208103804586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0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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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에코플랜트,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선점 “총력”… 중국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 SK에코플랜트는 12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

다고 13일 밝혔음
- 이번 프로젝트는 SK에코플랜트 남경법인과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인 지사이클이 협력해 2

단계로 나눠 진행함
- 이번에 준공된 1단계 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장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하며, 

연면적 8000㎡ 규모로 연간 2000톤의 블랙매스 생산이 가능함
- 인근에 같은 규모의 2단계 전처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이며, 2024년 말 준공 시 연간 총 4000톤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됨
- SK에코플랜트는 이번에 구축하는 옌청 공장과 기존 상하이 공장 간 연계를 통해 중국 폐배터리 재활

용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2. LG화학,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착공… 북미 전지 소재 시장 본격 공략
-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12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갖는다고 발표했음. 이 착

공식은 오는 19일(현지시간)에 열릴 예정임
- LG화학은 이번 착공을 통해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려는 계획임. 이번에 착공하는 양극재 공

장은 총 투자금액 32억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임
- 1단계로 2025~2026년 연간 6만톤(t)을 확보하고, 고객사 수요를 보며 생산라인을 늘릴 계획임
- 이후에는 연간 12만톤(t)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됨.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120만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 내에서는 최대 규모임

3. SK, 탄소배출권 거래 위해 亞 첫 연합체 구축
- SK그룹은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서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EPCM) 연합’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고 밝혔음

- 협약식에는 SK㈜, SK E&S, 에코시큐리티, 신한투자증권, PwC컨설팅,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음

- EPCM은 인증센터가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할 명목으로 환경보호크레디트(EPC)를 발행하면 탄소배
출 기업(수요자)이 EPC를 구매하는 방식임

- 업무협약 참여자들은 내년 EPC 최초 발행을 공동 추진함. 또 △수소 생산 △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12개 유망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EPC의 발행 및 거래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4. 삼성엔지니어링, 껀터시 폐수처리장 사업으로 베트남 수처리 시장 공략 본격화
- 베트남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껀터시는 지난 10일(현지시간)에 열린 도시 개발 컨퍼런스에서 삼성엔

지니어링의 폐수처리장 사업을 포함한 총 44건의 투자 협력 의향서(MOC)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음
- 이 의향서는 껀터시와 삼성엔지니어링 간에 3조500억동(약 1656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

을 담고 있음
- 이 MOC 체결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은 껀터시의 폐수 처리장에 대한 기본 설계 및 건설 업무를 맡음
- 삼성엔지니어링은 껀터시 폐수처리장 사업을 통해 베트남 내 수처리 기술력을 인정받고, 향후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수처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스마트투데이 2023.12.13) 이재수 기자

(동아일보 2023.12.11) 변종국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3.12.11) 홍정화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3.12.12) 홍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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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화석연료 ‘퇴출’ 아닌 ‘전환’에 합의… 아랍에너지회의, “화석연료 퇴출은 서방의 이중잣대”
- COP28의 핵심 안건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결론이 나왔음. 술탄 알 자베르 COP28 의장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아닌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에 합의했다고 선언
했음

-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은 산유국과 비(非) 산유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한 안건으로 
COP28을 연장전까지 가게 한 핵심 의제임

- 11일(현지시각) 의장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작성해 공유한 COP28 합의문 초안에는 배출가스 감
축을 위해 각국이 실천할 수 있는 8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 중에는 ‘2050년 이전 또는 그 즈음 
순제로 달성을 위해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하게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줄이는 것’도 포함
돼 있음

-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의 사용 저감이 언급된 것은 역사상 처음임

-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빠져 거센 비판이 제기됐음. EU, 미국, 기후 재
난에 취약한 작은 섬나라들 등 100여개 국가는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의 퇴출을 명시하고자 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심의 산유국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한 것임

-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당사국들의 인식은 작년보다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음.  태평양 제도 기후 행동 
네트워크(PICAN)와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이 11일(현지시각) 배포한 분
석 자료에 따르면, COP28 참여국가 중 127개국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을 요구하거나 승인했음. 
이는 1년전 80개국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실제로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협상 중인 새로운 초안은 11일(현지시각) 발표된 이
전 초안보다는 훨씬 선언적인 것으로 보임. 기존 초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조
치를 ‘선택적으로 제시’했다면, 새로운 초안은 국가들이 그러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이 포
함됐음

- 또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모두 줄일 것”이라는 기존 초
안의 문구도 “과학에 따라 2050년까지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
으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화석연료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변경됐음

- 한편, 11~12일(현지시각) 열린 제12차 아랍 에너지 회의(Arab Energy Conference)는 폐막 성명에
서 생산 수준을 유지 및 추가 생산 능력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등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조
치를 권고했음

- 쿠웨이트의 사드 알 바라크 석유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회의에서 “서구 국가들이 경제적 장악을 
위해 석유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거나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고 탐욕스럽고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다”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부를 약탈한 서방이 인류 환경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기후 협약을 통해 이중잣
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음

- 아랍 국가들은 기후 문제 해결책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 및 원자력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의견을 모았음

(임팩트온 2023.12.14)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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